
매체 소개서

(부자동네 타임즈 • 세계타임즈)



회 사 명 : ㈜부자동네타임즈

회 장 : 이 채 봉

대표이사 : 이 채 봉

사업분야 : 컴퓨터 및 통신기기 판매, 임대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보험대리업,대리운전업,렌트카업,금융컨설팅업

부동산 매매업,임대업,상품권발행 및 매입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행업,지역신문 발행

전광판 뉴스 및 광고

설 립 : 2000년 6월22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18F(한강로3가,삼구빌딩)

법인등록번호 : 110111-2004747

사업자등록번호 : 110-81-46656

연 락 처 TEL 1899-8218            FAX 02)717-7273

회사개요



연혁

09월07일 : 문화관광부 인터넷신문 부자동네타임즈 등록

(등록번호 서울 아03067)

12월01일 : 인터넷신문 부자동네타임즈 창간

03월22일 : 문화광광부 종합일간지 세계타임즈 등록

(등록번호 서울 가50106)

09월09일 : 세계타임즈 창간

03월23일 : 문화관관부 종합일간지 데일리 부자동네타임즈 등록

(등록번호 서울 가00333)

04월01일 : 종합일간지 데일리 부자동네타임즈 창간

09월21일 : 문화관광부 인터넷신문 세계타임즈 등록

인터넷신문 세계타임즈 창간

07월01일 : 인터넷신문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창간

07월20일 : 인터넷신문 대구부자동네타임즈 창간

08월10일 : 인터넷신문 진주부자동네타임즈 창간

09월 : 광역시 17개시도 인터넷신문 지역판 운영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

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세종)

5월10일 : 편집인겸편집국장(부사장)조원익 취임

2006년

2007년

2010년

2011년

2011년

2016년

2017년



세계타임즈 조직도 

회장 

사장 

감사실 심의인권위원실 

비서실 

논설위원실 시민기자실 편집국 광고국 디지털미디어국 독자서비스국 기획조정실 

• 편집부 

• 정치부 

• 경제부 

• 사회부 

• 문화부 

• 체육부 

• 사진영상부 

• 특별기획취재팀 

• 취재본부 

 

 

• 편집부 

• 뉴스부 

 

 

• 판매지원팀 

• 영업1팀 

• 영업2팀 

 

 

• 광고관리팀 

• 영업1팀 

• 영업2팀 

 

• 기획팀 

• 인사관리팀 

• 재경팀 

 

 

• 시민기자협의회 

• 시민기자위원회 

 

 

편집인 



매체

부자동네타임즈

창간일 : 2006년 12월 01일

대표전화 : 1899-8218

FAX : 02)717-7273

본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0, 18F(한강로3가, 삼구빌딩)-우04373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신문사, 전광판뉴스(광고)지역신문발행,옥외광고

홈페이지 : www.bujadongne.com

세계타임즈

창간일 : 2007년 09월 09일

대표전화 : 1661-8385

FAX : 02)717-7273

본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0,18F(한강로3가, 삼구빌딩)-우04373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신문사, 전광판뉴스(광고)지역신문발행,옥외광고

홈페이지 : www.thesegye.com



세계타임즈는 국민들이 지구촌에 시선을 맞추면서, 과거 현재를 조화롭게 이해하

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신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타임즈 관계자들은 다양한 지구촌 소식을 전하면서 지구촌의 평화

에 기여하고, 국민들과 전세계 동포들의 소망인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로운 나라

가 구현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고 있는 국가적 환란이 수습되도록 보수와 진보가 대

화를 나누게 하는 장이 되고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타임즈는 보수와

진보 양쪽에 회초리를 들고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상생을 도모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이 미래에 보다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구촌 세상의 변화상과 함께

미래산업 제안 및 선진국의 각 현장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세계타임즈는 전국 방방곡곡의 소식을 전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코저

합니다. 즉 매크로적 관점과 마이크로적 관점을 국민들이 함께 갖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이것이 세계타임즈와 함께 발행 중인 부자동네타임즈 라는 독특한 이름

의 신문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세계타임즈 창간이래 크고 작은 수많은 특종이 있었지만 가장 큰 특종은 바로 이

것 입니다. 세계타임즈, 부자동네타임즈를 창간한다고 선언한 창간사입니다. 감히

최대 특종이라고 자부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역 주재기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방주재 기자들의 노력으로 여타 언론과 달리 지방 소식이 강한 신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지구촌의 다양한 사람들의 소식도 전하므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신문 부자동네타임즈

세상의 핫뉴스를 만드는 세계타임즈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사는 기쁜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매체소개



•본지는 전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신문 지향입니다.

• 전국 핫뉴스를 만드는 신문 입니다.

• 철저하게 경제 분석을 해 지식,재테크, 기타 독자들이 판

단 할 수 있도록 기사작성을 합니다.

• 언론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

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1)표현의 자유

2)객관성 및 공정성

3)이해의 상충

4)미성년자의 보호

5)취재/편집기준 마련

6)이용자 권리 보호

7)윤리기구의 설치 운영

언론사의 지향 가치 철학

신문(인터넷신문) 윤리강령



•편집부 5명

• 본사 취재기자 26명

• 특별기획취재팀 6명

• 광역시 취재본부

-부산취재본부장 1명 기자7명

-인천취재본부장 1명

-대구취재본부장 1명

-광주취재본부장 1명

-대전취재본부장 1명

-울산취재본부장 1명

-경기취재본부장 1명

-충북취재본부장 1명

-충남취재본부장 1명

-전북취재본부장 1명 기자4명 광고1명

-전남취재본부장 1명

-경북취재본부장 1명

-경남취재본부장 1명

-강원취재본부장 1명

-제주취재본부장 1명

-세종취재본부장 1명 기자1명

• 시민기자 – 전국광역시 시,군,구

• 전체 생산량 10,000건

• 일일 생산량 300건

• 자체 생산량 250건

• 외부 생산량 50건

취재 및 편집인력현황

기사생산량


